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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사회복지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

- 노인치매요양병원, 사회복지시설 등 12개소, 230개 방연마스크 비치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화재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질

식사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 소유 사회복지시설 등에 화재

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했다고 밝혔다.

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(‘18~20년) 화재발생 시 연기 및 유독

가스에 의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64%에 달하며, 특히 장애인‧
어린이 등 재난에 취약한 시민의 경우 화재발생 시 대피 골든타임을 

놓쳐 연기 흡입 등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아 방연마스크 

보급을 추진하게 됐다.

시는 지난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

사업비 1천만 원을 투입해 시 소유 사회복지시설 등 12개소를 대상으로 

방연마스크 230개를 지원했다.

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시설은 어린이집 3개소,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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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보호 전문기관 2개소, 노인복지시설, 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등 

총 12개소이며, 시설의 구조와 1일 최대 이용인원 등을 고려해 방연

마스크 230개, 보관함 25개를 지원했다.

윤도영 시 사회재난과장은“재난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

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해 화재 시 질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

예방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며 

“화재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계자의 관심과 

협조를 부탁드린다”고 말했다.


